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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바닥 도달 가능성에 무게
특집 2  분기 전망-철 스크랩 

예상과 달랐던 1분기

1분기 한국의 철 스크랩 시장은 예상을 한참 빗나갔다. 지난해 말에만 하더라도 1분기 시장은 소폭 상승 후 

하락을 예상됐다. 예상된 상승폭은 톤당 2만 원 안팎 정도였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5만 원가량 올랐고 

실질 거래 가격은 6만 원 넘게 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철 스크랩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올랐던 것은 제강사의 생산과 판매 정책의 유기적 협력이 약한 것이 첫번째 

요인으로 보인다. 

제강사들은 철근 등 봉형강 제품 가격과 세아베스틸의 전기로 보수, 현대제철의 구매량 감소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가격을 크게 내렸다. 12월에는 재고 조정까지 들어가면서 가격 하락 속도를 키웠다. 11월과 

12월 두 달 사이에 6만 원 정도 하락했다. 남부지역 제강사의 중량A 구매가격은 톤당 48만 5,000원에서 

42만 5,000원으로 하락했다. 

제강사들은 연말 재고 조정 효과 등으로 1월에 많아야 2~3만 원 정도 오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12월 하순부터 현대제철이 H형강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재고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

진다. 국내 최대 수요업체의 구매량이 늘어나면서 타이

트한 수급이어 졌고 그 결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 기간 일본 도쿄스틸 우츠노미야 공장의 H2 구매가격

은 톤당 5만 1,000엔에서 한해를 시작해 5만 3,000엔

까지 오른 후 최근에는 5만 1,500엔으로 하락했다.  2,000

엔 오르고 1,500엔 하락했다. 원화로는 1만 8,000원쯤 

등락을 한 것이다. 

수요 부진 속 국제가격에 영향받을 듯

분기별 남부 제강사의 중량A 가격	 단위 : 천 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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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비해 1분기 한국의 철 스크랩 가격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튀르키예는 1월 중순에 428달러로 단기 고점을 찍고 410달러를 방어선으로 등락을 하더니 3월부터 

급락해 378달러까지 하락한 후 3월 중순 380달러 선에 머물고 있다. 고점대비 변동폭은 50달러로 약 6만 

8,000원 하락했다. 튀르키예는 한국에 비해 변동폭이 컸다. 그러나 서아시아라는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에 비해 작아 보인다. 

따라서 1분기 한국의 철 스크랩 가격이 큰 변동성을 보인 것은 한국 제강사의 구매와 생산 판매가 엇박자를 

낸 것이 주된 이유라고 판단된다. 

2분기: 하향 안정속 등락

한국의 스크랩 가격은 3월의 가격 급락으로 1월 초의 상승 전 수준까지 하락했다. 반면 미국, 튀르키예, 

대만의 수입 가격 등 주요국의 스크랩 가격은 1월초 가격보다 30달러 이상 낮다. 일본 도쿄스틸의 

구매가격은 1월 초보다 5,000엔 높지만 시황 가격보다 1,500엔 가량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도 연초 

수준까지 밀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튀르키예 등은 1분기에 상당히 하락했다. 철근 가격이 빠지면서 스크랩 가격도 추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지만 3월 하순에 바닥에 도달한 조짐이 보인다. 특히 철강 제품 가격의 하락이 멈춘 것이 고무적이다. 

4월에 미국의 철 스크랩 출고 가격도 횡보가 점쳐지고 있다.  

일본의 내수가격은 수출 가격 특히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수출 가격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수입 가격이 연초보다 낮은 상태라는 점을 생각하면 일본의 내수와 수출 가격은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일본은 엔저로 그나마 하락폭을 상쇄했지만 엔저가 약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일본 스크랩 가격의 추가 하락은 한국의 내수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내수가격은 

국제가격보다 낮다는 것이 버팀목이 될 것이지만 적은 수요와 제강사의 악화된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 

일본산 수출 가격 하락과 함께 동반 하락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선 얼마나 하락할 것인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시중에서는 3~5만 원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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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스크랩 가격 추이  	   단위 : 달러, 천원/ 톤 

  튀르키예 수입      동아시아 수입      영남 중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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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격에 영향을 줄 또 다른 요인은 수급이다. 2분기에는 전통적으로 철근과 형강 등 제품 생산량이 많다. 

1분기보다 10~20% 가량 제품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1분기에는 가격 하락 등으로 재고 조정까지 겹쳐 

실질 수요보다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분기는 성수기 진입과 함쎄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4월 10일 총선 이후 건설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건인데 PF 부실 문제, 높은 분양가 및 건축비 등으로 예년보다 낮은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공급과잉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남부지역은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적이라면 수도권 가격의 하락 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과 남부지역 가격차가 3만 원 넘게 

벌어지면 수도권 스크랩이 남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도권 제강사들도 수급 안정을 위해 남부에 

비해 2회 이상 더 떨어뜨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 시장을 종합적으로 보면 2분기 초까지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락 폭은 남부지역을 기준으로 

2~3만 원선이 유력해 보이며, 수도권은 하락폭이 더 클 수도 있다. 

4월 말 이후에는 제강사별로 계약이나 특별구매가 산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제강사의 수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여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